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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of Korean adults and examine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al intake behavior among three groups of samples divided based on the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702 adults, an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s,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using SPS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for Korean adults investigated were food quality (four variables), 
price (three variables), and company reliability (four variables). Cluster analysis resulted in the subjects being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a high-selection group, mid-selection group, and low-selection 
group. Three groups of samples classified by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differed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nd education level) and meal intake behavior (meal numbers, reason for meal, meal time, and me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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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발전으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과거와비교하
여 다양한 가공 식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에
대한 선택의폭이넓어지고 소비 패턴도점점고급화되고있

다(Kim et al 2009). 이처럼 가공 식품의 수요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로, 양질의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식품에도 편리성과 기능성을 중시하

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운반과 저장이 간편
하고 빠르게섭취할 수있는가공 식품이현대인의식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08). 따라서 양적으로 풍요로운 식생활
을하게된사회적변화에의해각종가공식품및편의식품

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할 수 있겠다(Won & Yoon 2011).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이유로 Kim et al(2010)은 가공

식품의지출증가에 대한 탄력성은외식에 비해 크기가 작지

만, 신선 식품과 비교하였을 때는 높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

할 때 신선 식품과 비교하여 가공 식품에 더 많은 소비가 이

뤄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가공 식품으로서 라면
은 1960년일본에서기술이도입되어국내에처음 선보인 이
래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노력으로 현재 가공 식품의 하위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Lee & Shin 2010). 그러나가공 식품에 대한선택 속
성(Seo & Yoon 2003, Kim & Ha 2010), 가정식사 대용식과
관련된 선택 속성 연구(Chung et al 2007, Chae MJ 2008, 
Jang YJ 2009) 등과같이 일반적가공 식품이나 편의식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할 뿐, 우리나라 다소비 가공
식품 중의 하나인 라면류를 대상으로수행된 연구는거의 전

무하다고 할 수 있겠다(Chung et al 2010, Jung et al 2011). 
결과적으로 고객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속성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일반적인 행동을
규명하는것은고객타깃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Park & Yang 2002, Jang et al 2011, Joe & Hyun 2011). 그
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가공 식품이나 편의식의 선택 속성

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고 하였을 뿐(Chung et al 2007, Jang YJ 2009, Kim & Han 
2010, Ryu et al 2011), 시판 라면류를 대상으로 선택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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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고 이에 따른 식사 행동이나표본특성을 고찰한 연구

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의 시판 라면류에 대한 선택

속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선택 속성을 통해 도출된 요인
에 따라 군집화를 실시한 후, 도출된 군집에 따른 표본 특성
의 차이를 인구 통계적특성과일반적인식사행동을중심으

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

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선정을
위해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대학교 강
의실,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 기업체 사무실, 학원 등을 조사
자가 직접 방문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설문지를 배

포하고 수거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한달간수행되었으며, 총 1,000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
이중 850부가 수거되었고, 최종적으로 702부가 통계 처리에
사용되었다(70.2%). 표본의 특성으로는 남자 37.2%(261명), 
여자 62.8%(441명)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31.6%(220명), 
30대 23.8%(166명), 40대 164명(23.5%), 50대이상 21.1%(147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로는 대졸이 42.0%(284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19.2%(130명), 고졸 24.0% 
(162명), 대학원졸 14.8%(100명) 등의순으로조사되었고, 가족
수는 4명이 52.6%(362명)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
으며, 3명 18.5%(127명), 5명 17.0%(117명), 2명 7.7%(53명), 

Fig. 1. Research flow.

6명 이상 4.2%(2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 달 수입으
로는 200만 원 이하 38.8%(254명), 201～300만 원 20.3%(133
명), 301～400만 원 17.4%(114명), 401만 원 이상 23.4%(153
명) 등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시판 라면류의 선택 속성, 응답

자의 일반적인 식사 행동 및 인구 통계적 특성 등 3가지 차
원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시판 라면류의 선택
속성은 기업이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상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 중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가진 속성으로(Lewis 1981), 본연구에서는 Chae et 
al(2008), Jang YJ(2009), Jung KJ(2009), Kim & Ha(2010), 
Kim & Han(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하
여 총 11문항의 리커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식사 행동은 Lee & Chung(2001), Kim et 
al(2009), Kim SH(2009), Bae & Yoon(2011) 등의 연구를 바
탕으로 하여 하루 평균 식사 끼니 수, 결식 끼니 수, 결식을
하게 되는 주요 이유, 평균 끼니 당 식사 시간, 평균 식사량, 
식사 시 행동 등 총 6문항의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 번
째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교육정도, 
가족 수, 한 달 수입 등 5문항의 명목 척도 및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부호화된 자료는 SPSS(V 1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택 속성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증하기위해 탐색적요인분석및 신뢰도 분석을실시하였으

며, 도출된 시판 라면류 선택 속성을 가지고 동질 집단으로
그룹핑하기위해서 K-means 군집분석과판별분석을하였고,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군집과 응답자의일반적인특성 간

의 분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
다. 전체적인분석방법이포함된연구흐름도는 Fig.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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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측정 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시판 라면류 선택 속성의 측정 항

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탐색적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
lysis of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Items
Factor loading Cron-

bach's
α

Factor 
1

Factor 
2

Factor 
3

․Food quality (5.36±1.45a))

.858

SA1. Taste .824 .166 .018

SA2. Quality consistency .843 .199 .099

SA3. Nutrition .769 .128 .375

SA4. Ingredient .734 .088 .360

․Price (4.58±1.26)

.673
SA5. Price .346 .049 .601

SA6. Appearance .034 .368 .690

SA7. Quantity .218 .113 .791

․Company reliability (4.76±1.30)

.778

SA8. Recommendation .011 .579 .446

SA9. Purchase experience .106 .573 .248

SA10. Manufacturer .260 .863 .035

SA11. Name brand .183 .880 .066

Eigen value 4.438 1.637 1.158

% of Variance 40.348 14.882 10.531

Note : total cumulative 65.761%.
a) Mean±S.D.: All item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Table 2. Cluster analysis of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High-attribution group
(n=257)

Mid-attribution group
(n=374)

Low-attribution group
(n=71) F-value

Food quality 6.45±0.66a 5.17±0.98b 2.39±0.98c 613.345***

Company reliability 5.70±0.91a 4.42±1.01b 3.07±1.29c 229.454***

Price 5.65±0.92a 4.10±0.87b 3.17±1.18c 304.010***

Note: *** p<0.001,   a～c Duncun’s multiple test.

탐색적요인분석결과, 시판라면류의선택속성으로품질, 
기업신뢰도, 가격등 3개의요인이도출되었으며, 도출된 3개
요인에 대한 누적설명력은 65.761%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맛(SA1), 품질일관성(SA2), 영양성분(SA3), 원재료(SA4) 등
의 4개문항으로구성되어품질이라고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주변인추천(SA8), 구매경험(SA9), 제조회사(SA10), 제품상
표(SA11)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기업 신뢰도로 명명
하였고, 요인 3은가격(SA5), 외관(SA6), 양(SA7) 등 3개문항
으로 구성되어 가격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도분석을 실시한결과, 도출된크론바하

알파값은 품질 요인 .858, 기업 신뢰도 요인 .778, 가격 요인
.673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우수한 내적일관성이 검증되었다
(Nunnally JC 1978).

2. 라면류 선택 속성에 대한 군집 분석과 판별 분석
성인의 라면류 선택 속성에 대한 3개의 하위 요인(품질, 

기업 신뢰도, 가격)을 대상으로 계층적 방법으로 군집수, 군
집의 중심점, 극단치를 파악하여 3개로 군집이 구분되었을
때 군집간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되었으므로, 계층적 군집 분
석의 와드기법(Ward's method)을 실시하여 3개의 유효군집
수가 확정되었다(이와 임 2012). 제시된 군집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소비자군의 특성을 파악
하고, 각군집에대한평균의차이검증(t-test)으로부터도출된
t-통계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군집명을 명명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도출된 라면류 선택 속성에 대한 3개 요인의 평균값을 기준
으로 모두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Duncan's의 사후검증
을 통해 구분된 3개의 군집에 대한 유의성(p<0.001)이 모두
확보되었다.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은 군집 1(257명)은 품
질(6.45±0.66), 기업 신뢰도(5.70±0.91), 가격(5.65±0.92) 등의
모든 라면 선택속성요인들을신중하게 고려하는 고속성 집

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다른 집단군과 비교하여 평균값이 중
간정도(품질 5.17±0.98; 기업신뢰도 4.42±1.01, 가격 4.10±0.87)
인 군집 2(374명)는 중속성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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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이 가장 낮은 군집 3(71명)은 모든 라면 선택 속성 요
인(품질 2.39±0.98; 기업 신뢰도 3.07±1.29, 가격 3.17±1.18)
들을 덜 심각하게 고려하여, 저속성 집단으로 군집명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라면류의 선택 속성 중 품질이나 가
격, 기업 신뢰도 중 어느 하나의 요인만을 특징적으로 고려
하여 라면 구매 시 중요한 선택 속성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반 성인 소비자는 라면의 모든 선택 속성 요인
을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통해군집화된선택속성군집의타당성을검

증하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
번째 판별함수의 설명력은 97.0%이었으며, Wilks Ramda 값
은 0.193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도출되어, 세
개의 독립변수(품질, 기업 신뢰도, 가격)에 걸쳐 세 집단(고
속성, 중속성, 저속성)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준상관계수 또한 0.886으로 나타나, 판별점수의 분
산의 78.49%(0.886의 제곱값)가 세 개의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를 살펴본 결과, 라면의 선택 속성 요인 중 품질의 판별력
(0.806)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 도출에 사용된
분석 표본(n=702)에서 고속성 군집은 257명 중 246명(95.7%)
이정확히판별되었고, 중속성군집은 374명중 360명(96.3%), 
저속성 군집은 71명 중 71명(100.0%)이 정확하게 판별되었

Table 3. Discriminant analysis of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Function Eigen-value Varianc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Ramda Chi-square df p-value

1 3.662 97.0 0.886 0.193 1,149.894 6 0.000

2 0.114  3.0 0.320 0.898   75.382 2 0.000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Ramyun's selection attributes Function 1 Function 2

Food quality 0.806 0.586

Company reliability 0.549  0.108

Price 0.467  0.760

Selection attributes
cluster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High-attribution group Mid-attribution group Low-attribution group

Original

C1(High) 246(95.7)  11( 4.3)  0(  0.0) 257

C2(Mid)  10( 2.7) 360(96.3)  4(  1.1) 374

C3(Low)   0( 0.0)  0(  0.0) 71(100.0)  71

Cross-
validated

C1(High) 246(95.7)  11( 4.3)  0(  0.0) 257

C2(Mid)  10( 2.7) 360(96.3)  4(  1.1) 374

C3(Low)   0( 0.0)   0( 0.0)  71(100.0)  71

Note: 96.7%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 96.7% of cross-validated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다. 도출된 판별함수가 전체 응답자 702명 중 적중률 96.7%, 
교차유효성 96.7%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매우 높
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라면류 선택 속성 군집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일반적인 식사 행동 차이 분석

우리나라성인의라면류선택속성에따른군집별인구통

계적특성차이를고찰하기위해 Chi-square를실시한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고속성 집단(남성 31.9%, 
여성 68.5%)과비교하여저속성집단(남성 42.3%, 여성 57.7%)
에상대적으로남성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군집별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교육 정도에 있어서는 고속
성 집단(46.5%)과 중속성 집단(43.0%)에전문대졸이하의 학
력자가 다수 분포하였지만(저속성 집단은 31.9%), 상대적으
로 저속성 집단에는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25.8%)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속성 집단 10.9%; 중속성 집
단 10.9%), 가족 수와 한 달 수입에 따른 군집 별 유의미한
분포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집별일반적인식사행동차이를고찰하기위해 Chi-square

를실시한결과(Table 5), 하루평균섭취끼니수에있어서는
하루에 3끼를 꼬박 꼬박 챙겨먹는 사람의 경우 고속성 집단
에 분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0.7%), 반면 하루에 2끼
니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의 경우 시판 라면류 선택 속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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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i-square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High-attribution group
(n=257)

Mid-attribution group
(n=374)

Low-attribution group
(n=71) Total 

Gender 

Male 82(31.9) 149(39.8) 30(42.3) 261(37.2)

Female 175(68.5) 225(60.2) 41(57.7) 441(62.8)

Chi-Square=4.975, df=2, p=0.08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7(27.1) 85(23.4) 10(15.2) 162(24.0)

College 48(19.4) 71(19.6) 11(16.7) 130(19.2)

University 105(42.5) 105(42.5) 28(42.4) 284(42.0)

Graduate University 27(10.9) 27(10.9) 17(25.8) 100(14.8)

Chi-Square=11.450, df=6, p=0.075

Family No.

2 22(8.6) 28( 8.6) 3( 4.7)  53( 7.7)

3 41(16.0) 68(18.5) 18(28.1) 127(18.5)

4 144(56.2) 185(50.3) 33(51.6) 362(52.6)

5 36(14.1) 74(20.1) 7(10.9) 117(17.0)

6～ 13( 5.1) 13( 3.5) 3( 4.7)  29( 4.2)

Chi-Square=11.797, df=8, p=0.160

Monthly 
income
(￦10,000)

～200 98(41.4) 135(38.0) 21(33.9) 254(38.8)

201～300 40(16.9) 76(21.4) 17(27.4) 133(20.3)

301～400 39(16.5) 59(16.6) 16(25.8) 114(17.4)

401～ 60(25.3) 85(23.9) 8(12.9) 153(23.4)

Chi-Square=10.059, df=6, p=0.122

집에서도저속성집단(45.0%)에분포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
많았다(고속성 집단 35.4%, 중속성 집단 452.1%). 결식 끼니
에 있어서는 선택 속성 집단에 따른 유의한 분포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끼니를 거르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는 유의한
(p<0.001) 분포 차이를 보였는데, 고속성집단에는 늦잠을 자
서(32.1%) 또는다이어트를위해(20.8%) 결식을한다고한응
답자가많았던반면, 저속성집단에서는식욕이없거나(35.8%), 
귀찮아서(26.4%) 끼니를 거른다고 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저속성 집단에 속하는 사람
들은 음식이관심이 없거나 끼니를챙겨먹는것이 귀찮은일

이라는생각이시판라면류를선택하는데있어서도무관심으

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균적인 식사 시간에 있어서
는 고속성집단과 중속성집단의 경우 11～30분 정도 식사를
한다고 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저속성 집단은 상
대적으로 10분 이하(36.6%)로식사를 한다고 한응답자가많
아서 유의한(p<0.05) 분포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인식사량에
있어서도 유의한(p<0.05) 분포 차이가 있었는데 고속성 집단

과중속성 집단의 응답자의경우 언제나 배부를 만큼(고속성
집단 28.0%; 중속성 집단 16.4%)이나 가끔 과식을 한다(고속
성집단 40.5%; 중속성 집단 45.8%)고 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저속성 집단에서는 적당한 만큼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49.3%) 가장 많았다. 식사 시 습관이나 일반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모든 집단에서 TV를 보거나(31.3%) 대화를
하면서(40.4%) 먹는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판 라면류에 대한 선택 속성을 고찰하고, 도출된 선택 속
성 요인에 따라 군집화를 실시한 후, 군집에 따른 표본 특성
의차이를 인구통계적 특성과일반적인 식사 행동을중심으

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성인의 시판 라면류 선택 속성은품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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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i-square analysis according to meal intake behaviors

Characteristic High-attribution group
(n=257)

Mid-attribution group
(n=374)

Low-attribution group
(n=71) Total 

Meal
numbers
(/day)

4 times  10( 3.9) 8( 2.1) 5( 7.0) 23( 3.3)

3 times 156(60.7) 208(55.8) 34(47.9) 398(56.8)

2 times  86(33.5) 148(39.7) 28(39.4) 262(37.4)

1 times   5( 1.9) 9( 2.4) 4( 5.6) 18( 2.6)

Chi-Square=11.257, df=6, p=0.081

Skip
a meal

Breakfast 146(74.9) 227(74.2) 36(69.2) 409(74.0)

Lunch 15( 7.7) 24( 7.8) 9(17.3) 48(8.7)

Dinner 34(17.4) 55(18.0) 7(13.5) 96(17.4)

Chi-Square=5.629, df=4, p=0.229

Reason 
skip a 
meal

Due to oversleep 68(32.1) 84(28.1) 9(17.0) 161(28.5)

Loss of appetite 56(26.4) 70(23.4) 19(35.8) 145(25.7)

Do not have meal 7( 3.3) 17( 5.7) 4( 7.5) 28( 5.0)

Due to likely getting fat 44(20.8) 46(15.4) 6(11.3) 96(17.0)

Due to worrisomeness 19( 9.0) 68(22.7) 14(26.4) 101(17.9)

Others 18( 8.5) 14( 4.7) 1( 1.9) 33( 5.9)

Chi-Square=31.793, df=10, p=0.000

Meal 
time
(mins)

～5 5( 1.9) 4( 1.1) 2( 2.8) 11( 1.6)

6～10 73(28.4) 72(19.3) 24(33.8) 169(24.1)

11～20 119(46.3) 197(52.7) 24(33.8) 340(48.4)

21～30 53(20.6) 82(21.9) 17(23.9) 152(21.7)

31～ 7( 2.7) 19( 5.1) 4( 5.6) 30( 4.3)

Chi-Square=17.340, df=8, p=0.027

Meal
size

Always excessive eating 72(28.0) 61(16.4) 15(21.1) 148(21.1)

Sometimes overeating 104(40.5) 171(45.8) 18(25.4) 293(41.8)

So so 73(28.4) 125(33.5) 35(49.3) 233(33.2)

Do not eat much 8( 3.1) 16( 4.3) 3( 4.2) 27( 3.9)

Chi-Square=23.864, df=6, p=0.001

Meal
behavior

Only eating a meal 71(28.4) 89(24.5) 19(27.1) 179(26.2)

Watch a TV or PC 75(30.0) 118(32.5) 21(30.0) 214(31.3)

Talk to someone 97(38.8) 152(41.9) 27(38.6) 276(40.4)

Others 7( 2.8) 4( 1.1) 3( 4.3) 14( 2.0)

Chi-Square=5.614, df=6, p=0.468

영양, 재료 등의 라면 품질요인과, 자신의 구매경험이나 주
위의추천, 제조 회사나 상표 등의 기업 신뢰도 요인, 가격이

나 외관 등 가격 요인 등을 포함한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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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0.85의 범위 안에 존재하여 우수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시판라면류선택속성에 대한라면품질요인, 기업

신뢰도요인, 가격요인등 3개요인의평균값을기준으로선
택 속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고려하는정도에 따라고속성

집단, 중속성 집단, 저속성 집단등 3개의군집이도출되었으
며, 도출된 판별함수가 전체 응답자 702명 중 적중률 96.7%, 
교차유효성 96.7%로 정확하게 분류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들이시판라면류를 구매할때 어느 특정한 선택

속성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의 품질이
나 가격, 신뢰도 등 모든 선택 속성 요인을 전체적으로 고려
하여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시판 라면류 선택 속성에 따른 군집별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일반적인 식사 행동을 고찰한 결과, 고속성 집단에는
여성의 분포가 높았으며,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자 분포가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에 3끼를 모두 챙
겨먹는 응답자의 분포가 높았으며, 결식을 하는 이유에 있어
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늦잠을 잤거나, 다이
어트를 위해 끼니를 거른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다. 식사 시
간에있어서는 11～30분 정도 식사를 한다고한 응답자가 저
속성 집단과 비교하여 많았으며, 언제나 배부를 만큼, 또는
가끔 과식을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저속성
집단에는 남성이 고속성이나 중속성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많았으며, 교육 정도에 있어서는 대학원졸 이상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고속성 집
단에 속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
에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서 기인된 결과로 이러한

표본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저속성
집단은 하루에 두 끼 이하로 섭취하며 결식 끼니가 많았는

데, 끼니를 거르는 이유로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거른다고
한 응답자가 고속성이나 중속성 집단과 비교하여 다수를 차

지하였다. 더불어 10분 이하로 식사를 한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식사량에 있어서는 적당한 만큼 먹는다는 응답자
가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시판 라면류의

선택속성을라면품질, 가격, 기업신뢰도등의 3가지요인으
로 고찰하고, 고속성 집단, 중속성 집단, 저속성 집단 등 3가
지 군집으로구분하여인구 통계적특성과 일반적인식사행

동과의 분포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시판 라면류
의 선택 속성과 관련된 인구 통계적 특성과 식사 행동과의

연관성 검증을 통해 경영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마케팅적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까지일반가공 식
품의선택속성에대한연구들은다수존재하지만, 시판라면
류의 선택 속성을 고찰한 연구는 희소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라면류 선택 속성에 의해 구분된 특

징적인 군집에 따라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일반적인

식사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찰함으로써, 
라면류 선택 속성에 따른 특징적인 표본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의 일반적인 식사 행동이나 표

본의 특성에 따라 시판 라면류선택속성에있어서도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써, 향후 집단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라면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속성을 상대적으로덜 고려하는저속성 집단의 경

우 결식 끼니가 많은 고학력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고칼로리의 영양 라면을 개발하거나, 
고속성집단의경우비교적 끼니를 잘챙기는 여성의분포가

많았으므로 기능적인 측면이 부가된 라면을 개발하여 군집

별 차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표본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의심될 수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시판 라면류의 선
택속성을 고찰한 연구가희소하여 일반 식품을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에서 발췌한 측정 항목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

므로, 라면류의 특징적인 선택 속성 요소가 완벽하게 고찰되
지않았을 수있다는한계가존재할 수있을것이다. 같은맥
락에서관련된선행연구가 희소하여본 연구의결과와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제한점을 보완하여 경영자적관점에서좀 더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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